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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급변하는 의

료환경에서 보다 효과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의사

소통능력[1]이 매우 중요하다. 간호사는 임상현장에서 다양한 조직

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과 조정을 위한 의사소통능력

[2], 대상자와의 치료적 의사소통능력[1],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한 의

사소통능력[3]등이 준비되어야 한다. 간호 조직 안에서 의사소통이 

개방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간호사들의 직무만족도가 높아지

고[2], 임파워먼트가 증진되며[4], 조직 몰입도 역시 향상된다.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능력은 전문직 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리더십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므로[3], 임상 실무현장에

서는 간호사의 의사소통 역량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4]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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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의사소통 기술을 임상 실무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부과정

에서부터 핵심적인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제적

인 교육과 훈련이 시작되어야 한다[5]. 최근 간호대학의 교과 과정에

서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과목 내용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은 서로 다른 건

강문제를 가진 다양한 대상자들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교육받고 있다[6]. 그리고 한국간호교육평

가원(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KAB-

ONE]) [7]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졸업 후 간호사가 

다양한 임상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12가지 간호사 

핵심역량을 제시하였으며, 여기에는 의사소통과 협력 능력, 윤리적 

책임 인식 능력, 리더십 능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8].

이러한 간호대학생의 핵심역량을 보다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자신

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사회적 관계에서의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9]. 간호사가 의사소통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확신을 의미하는 의사소통 자기효능감[10]은 

대상자와 치료적 관계를 성공적으로 형성하는 촉진적 의사소통능력

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1]. Park 등[12]의 연구에

서 일반간호사와 정신간호사 모두 의사소통훈련을 받은 경우에 의사

소통 자기효능감과 촉진적 의사소통능력인 공감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에게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을 향상시

키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교과과정에서 임상실습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이론수업보다 실습에 대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임상현장에서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실습교육에 부담을 가지고 있

다[4].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중은 물론이고 졸업 후 간호사가 되어

서도 임상 실무현장에서 다양한 연령층과 사회계층, 그리고 다른 의

료진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한다[11]. 또한 임상실습 동

안 간호대학생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충동적

인 행동보다는 상황에 적합한 행동을 해야 하며, 스트레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처하는 행

동이 필요하다[13].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감정이 개입하는 여러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진실

한 공감능력을 갖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감성지능에 주목

하고 있다[14]. 감성지능은 자기감성 이해, 타인감성 이해, 감성 활

동, 그리고 감성 조절을 말한다[15]. Ha와 Jeon [16]은 간호사를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의사소통에 가장 영향을 미친 요인은 감성지능

이라고 하였다. Lee와 Gu [17]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간호대

학생이 임상실습 현장에서 신입 간호사들과 유사한 감정 패턴을 겪

는다는 사실을 주목하여[18] 감성지능이 간호대학생에게 도움이 되

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사소통능력은 단기간의 집중훈련으로 함양될 수 있는 역량이 

아니므로 체계적인 교육과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이 필요하다

[18,19]. 따라서 이론 중심의 의사소통 전달교육에서 탈피하여 실제

적인 맥락 속에서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학습방법[19]

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성주의 학습 이론 중 상황학습 이론

(situated learning theory)은 수업에서 배우는 것(learning)과 행하

는 것(doing)은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20], 실제로 부딪치는 실제적 

맥락제공, 실제적 활동 기반, 전문가 수행참조, 다양한 관점 및 정보, 
사고의 명료화, 협력적 지식구성, 코칭과 스케폴딩(scaffolding), 실천

적 성찰기회 및 평가 전략을 통해 배우는 과정 역시 학습의 과정으

로 중요성을 강조한다[19,21]. 상황학습 이론을 적용하여 간호대학생

에게 의사소통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례에 더 실제적이고 심도있는 내용을 포함하

여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 맞는 맥락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20]. 

맥락은 학습자가 지식을 구체적 상황에 연결시켜 일상생활 혹은 실

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조건이다[21]. 간호대학생의 핵심역량 중 

의사소통은 이론적인 지식만을 제공하는 강의 방법보다는 상황에서

부터 나오는 맥락에 대한 정보와 단서를 해결해 가는 과정[19,21]을 

통해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자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과과정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이론 위주의 강의방식에서 

벗어나 상황학습을 기반으로 의사소통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감성지능 및 대인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2. 연구의 개념적 틀

본 연구는 Lave와 Wenger [20]과 Bailey 등[22]의 상황학습 이

론을 기반으로, 의사소통에 대한 선행연구[10-18,23-28]를 고찰하

여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을 포함한 3개의 핵심요소를 추출하였으며, 
상황학습 기반 의사소통 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개념적 기틀을 구성

하였다(Figure 1). 

상황학습 이론은 실제적인 상황 안에서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이론이다[20]. 학습자는 과거 경험, 선입견 및 사전 지

식 등 자신이 경험한 맥락 안에서 지식을 습득한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자는 반복적으로 여러가지 상황을 체험하며 문제를 

인식하고, 탐색, 통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전 과정에서 과제나 

내용을 주도적으로 습득한다[22]. 따라서 의사소통능력이 실제와 유

사한 상황 속에서 개발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상황학습 이론은 

실제로 부딪치는 실제적 맥락을 제공, 실제적 활동 기반, 전문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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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참조, 다양한 관점 및 정보, 사고의 명료화 등 9가지 전략을 이용

하므로[19,21] 본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적합하다. 

의사소통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Han과 Lee [23]는 간호대학

생의 의사소통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메타분석한 연구에서 의사소통

능력과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임상수행 능력이 높았다고 

하였다.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의사소통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므로[24] 

본 연구에서 고려할 변인이다.

간호대학생이 다양한 대상자를 간호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충동적인 행동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상

황에 맞게 표현하고 조절하며[13], 타인의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진실하게 공감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요소가 필요하다[25]. 

다양한 상황에서 자기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활

용할 줄 아는 능력이 감성지능이다[16]. 이와같이 의사소통능력을 

강화시키는데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혹은 감성지능이 중요하므로 의

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매개변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에 대

한 선행연구 결과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Lee [26]는 감성지능이 

의사소통 역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러

한 맥락에서 대상자가 자신의 감정정도를 잘 조절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법을 알고, 주어진 상황에 대처를 잘 한다면 감성

지능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어 감성지능 변인을 의사소통능력 향상

을 위한 효과검증 변인으로 고려하였다. 

대인관계는 대상자가 사회적 존재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필수적이

다[27].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무시하면 타인의 감정 또한 무시하

게 되고, 열등감에 쉽게 빠지게 되며 자신을 다른사람으로부터 고립

시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27]. Han과 Lee [23]는 간호대학생의 원

만한 대인관계가 의사소통을 증진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대인 의

사소통능력은 간호대학생이 대상자와 인간관계를 맺고 타인을 비롯

한 자신의 존재 위치를 확보하는데 기본 수단이자 원인이 되기에 의

사소통능력 향상에 중요한 변인이다[27,28].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개념적 기틀은 과거 경험, 선입견 및 사전 

지식 등 자신의 경험에 의한 학습을 바탕으로 지식을 개발하고 상황

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측정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더불어 상황에

서 나오는 맥락에 대한 정보와 단서를 해결해 가는 과정으로 상황학

습 이론의 9가지 전략을 의사소통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전략으로 

활용하여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감성지능 및 대인 의

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3.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을 위한 상황학습 기반 의사소통능

력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감성지능, 대인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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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Communication Empowerment Program Based on Situated Learning Theory.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communication empowerment program based on situated learning theory.



4. 연구 가설

1) 가설 1. 상황학습 기반 의사소통능력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과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점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가설 2. 상황학습 기반 의사소통능력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과 감성지능 점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가설 3. 상황학습 기반 의사소통능력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과 대인 의사소통능력 점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위한 상황학습 기반 의사소통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

후설계를 이용한 유사 실험설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대상자는 G시에 소재한 2개 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 학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로 편의표집 

하였다. 중재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실험군과 대조군이 소속된 대학을 

달리 하였는데, 대학이 위치한 지역이나 규모 및 교육환경이 유사한 

두 대학을 선정하였다. 대상자는 2학년 1학기에 인간관계와 의사소

통 교과목을 이수하였는데, 교과목을 운영하기 전에 연구자간 협의 

하에 학습내용, 교수학습 전략 및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방법을 일

치시킨 다음 운영하였다. 이러한 교과목을 이수하고 3학년이 된 학

생 중 실험군에게만 본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모든 자료수집이 종

료된 이후에 대조군 중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실험군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대상자 

수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프로그램 효과를 연구한 선

행연구[2,29]에서 제시된 효과크기가 0.8이었음을 고려하여 

G*power 3.1.4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산정하였다. 독립표본 t-검증에

서 검증력(1-β)=.90, 유의수준(α)=.05, 효과크기 (d)=.80, 집단 수 

2로 계산한 결과 그룹 당 최소 대상자 수는 34명이었다. 실험군중 3

명이 총 8회기 중재 프로그램 중 2회 이상 결석하여 탈락하였고, 대
조군 중 2명은 사후 설문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으며, 2명은 중도에 

철회하여 최종 대상자는 실험군 31명, 대조군 30명, 총 61명이었다

(Figure 2).

3. 연구도구

1)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은 Park 등[12]이 개발한 도구를 저자의 허

락 하에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5개 영역, 37문항의 6점 척도로서 

의사소통 기술 12문항, 상담과정 10문항, 어려운 환자 행동 다루기 7

문항, 문화적 차이를 다루는 능력 4문항, 가치에 대한 자각 4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하여 ‘항상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

상 그렇다’ 6점으로 응답하도록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자

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Park 등[1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0이었다. 

2) 감성지능

감성지능은 Wong과 Law [15]가 개발한 Wong &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WLEIS)을 Hwang 등[30]이 번안한 도구를 개

발자와 번안자의 허락 하에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자기감성이해, 타
인감성이해, 감성조절 및 감성 활용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고, 
각 하위영역별 4문항씩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

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

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Hwang 등[3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4이었다.

3) 대인 의사소통능력

대인 의사소통능력은 Hur [31]가 개발한 포괄적 대인 의사소통능

력 척도(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GICC])를 개발자의 허락 하에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15개의 구성

개념인 자기노출, 역지사지, 사회적 긴장완화, 주장력, 집중력, 상호

작용 관리, 표현력, 지지, 즉시성, 효율성, 사회적 적절성, 조리성, 목
표 간파, 반응력 및 잡음 통제력을 포함하며, 각 개념은 3개의 문항

으로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의 Likert 척도로 측

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 의사소통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Hur [3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6이었고, 본 연구에서 .70이

었다. 

4)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대상자의 성별, 연령, 학업 성취 수준, 대학생활 스

트레스 정도, 부모양육 태도 총 6문항으로 조사하였다. 학업 성취 정

도는 ‘상’, ‘중’, ‘하’로 분류하였다. 대학생활 스트레스 정도는 ‘전혀 

받지 않음’, ‘거의 받지 않음’, ‘보통임’, ‘조금 받고 있음’, ‘많이 받음’으

로 조사하였으나 분석을 위해 ‘높음’, ‘보통’, ‘낮음’로 분류하였다. 부

모양육 태도에 대한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은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능력 등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32]를 근거로 하여 ‘권위주의

적’, ‘허용적’, ‘권위있는 태도’로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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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11월 3일 부터 2015년 12월 

10일까지이며, 구체적인 연구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프로그램 개발 및 검증

본 연구에서 상황학습 기반 의사소통능력 향상 프로그램은 간호

대학생이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임상실습의 다양한 상황

에서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여 의사소통능력이 증

진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본 프로그램은 Lee와 Gu [25]의 감성지

능 향상 프로그램, Lee [1]의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의 실제 및 선행

연구의 내용을 토대로 상황학습 이론을 적용하여 개발하였으며, 전
문가 타당도를 받아 완성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Lave와 Wenger [20], Bailey 등[22]의 상황학습 

이론을 적용하여 9가지 전략인 현실에서 실제로 부딪치는 실제적 맥

락제공, 실제적 활동 기반, 전문가 수행참조, 다양한 관점 및 정보, 
사고의 명료화, 협력적 지식구성, 코칭과 스케폴딩, 실천적 성찰기회 

및 평가 전략을 제공하여[19,21]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법을 모색

하며 그 방법들을 통합하여 실제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대상자가 자

기 주도 학습을 위해 여러가지 상황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상황학

습 이론의 9가지 전략 중 먼저 실제적 맥락제공을 2회기부터 5회기

까지 집중적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현실에서 실제로 부딪치는 보건

의료 의사소통 상황을 반영한 실제적이고 심도있는 사례를 제시하

여 실제적 맥락을 유도하였다. 또한 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이 경험했

던 임상실습 경험을 통해 사례를 능동적으로 찾도록 하였고, 그 사

례는 상황이나 맥락이 함께 제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상황학습 이

론의 두 번째 전략인 실제적 활동 기반은 2회기부터 8회기 동안 소

그룹 활동을 운영하여 동일한 의사소통 문제를 여러 주제에 따라서 

반복 및 재탐색 작업을 통해 실천하도록 하였다. 세 번째 다양한 관

점 및 정보를 찾는 전략은 5~7회기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동일한 

문제와 사례를 서로 다른 주제에 따라 다양한 방향에서 해석하며 

여러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였다. 각 회기 요소에 역할극을 활

용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유도하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여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시켰다. 네 번째 전문가 수행 

참조, 사고의 명료화 및 협력적 지식구성 전략은 의사소통 이론에 

대한 지식만을 제공하는 교육방법을 벗어나 임상에서 갈등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그룹별 토의, 토론과 발표 활동을 통해 서로의 경험

을 나누고,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하여 동료

의 사고 활동, 문제 해결과정 등을 관찰 및 모방 학습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명료화하여 그룹 구성원끼리 협력을 도모하는데 활용하였다. 

다섯 번째 코칭과 스케폴딩 전략으로 본 연구자는 러닝코치로서 강

의실을 순회하면서 각 그룹 활동의 진행상황을 확인하며 구성원들의 

소그룹 활동을 독려하였다. 그룹 활동 중 의문 상황이 생겼을 때 진

행자에게 방향성을 확인함으로써 목표달성이 용이하도록 도움을 주

었다. 마지막으로 상황학습 이론의 실천적 성찰기회와 평가 전략은 

매 회기 자신의 프로그램 활동과정 및 성과에 대해 평가한 후 개선

점을 다음의 학습활동에 활용하는데 적용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4주, 8회기, 총 16시간의 프로그램으로, 매 회 2시

간이 소요되었으며, 각 회기는 도입, 전개, 종결단계로 구성되었고, 
차시별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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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Flow diagram of the study participants.



1회기는 ‘너와 나의 연결고리’로 과거와 현재의 나와 관련된 사람

이나 사물을 돌아보고 관계도 그리기를 통해 소중한 사람에 대한 연

결고리를 인식하여 그 내용을 소그룹 안에서 발표하도록 하였다. 또

한 그룹 별 리더를 선출하고 그룹규칙을 정하게 하였으며, 1회기 종

료 후 학생들에게 임상실습 중 대처하기 곤란했던 의사소통에 관한 

상황을 생각해 오도록 공지하여 학생들이 실제로 경험하며 상황 속

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을 추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제적 맥락학습을 유도하였다. 또한 8회기 때 발표할 영상물(User 

Created Contents [UCC]) 제작에 대해 미리 공지하였다. 2회기는 

‘자신과 타인의 감정인식’으로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5

대 뉴스를 찾고 그 당시 발생한 감정을 되돌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6~7명 정도의 구성원으로 5개의 소그룹을 구성하여 동료 간호

대학생과의 소통상황, 환자 및 보호자와 간호대학생과의 의사소통 

상황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감정-상황을 구체화하여 실제적 활동 

기반이 되도록 운영하였다. 학생들이 주어진 상황에 관해 그룹 토의

를 하면서 맥락을 이해하고, 목적과 기능, 고려할 사항은 무엇이며 

실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토의하여 각 구성원이 경

험을 공유하고 합의점에 도달하도록 유도하였다. 3회기는 ‘감정 조절 

익히기’ 로 연구자가 자신과 타인의 감정 조절 방법에 대해 강의하

고, 학생들이 자신이 경험한 임상상황에서 자기감정을 표현하는 방

법을 습득하도록 하였다. 또한 무례한 환자, 화내고 짜증내는 환자 

등 임상실습 중 경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 느꼈던 감정과 이러한 상

황과 관련된 자신의 욕구 및 생각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 동

안 긍정적, 대안적 생각들을 발견하고, 그로 인해 변화된 감정을 발

견할 수 있도록 하였다. 4회기는 ‘상황 속에서 의사소통 걸림돌 찾기’

로 의사소통 방식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이를 교정하기 위한 것이다. 

복수가 차서 내원한 환자의 상황을 제시하였으며, 간호사의 태도를 

통하여 대상자와 라포를 형성하거나 문진하기, 비효과적인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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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munication Empowerment Program Based on Situated Learning Theory 

Session Theme Contents Activities Strategy

1 Finding my link 

with you

Understanding content and meaning of program

Setting up rules and a written pledge 

Looking back people or things related to me in the past

Drawing relationships with current people

Introducing most important people

- Lecture

- Small group 

- Individual exercise

Authentic contexts

2 Recognizing 

feelings of self 

and others

Emotion recognition of oneself and others

Recognizing self-esteem in clinical situations

Reflection

- Lecture

- Small group

- Individual exercise 

Authentic activity

Articulation

3 Learning about 

emotion 

regulation

Knowing how to control your own and others’ emotions

Expressing self-esteem in clinical situations empathy in a clinical 

situation scenario

Reflection

- Lecture Authentic contexts

Articulation

4 Finding an 

obstacle to 

communication 

in situations

Knowing effective communication

Finding an obstacle to communication in clinical situations

Experience unilateral and bilateral communication in clinical 

situations

Reflection

- Lecture

- Role play

Authentic contexts

Articulation

5  Training listening 

& empathy skills

Listening in clinical situations

Expressing emotional and emotional understanding in clinical 

situations

Reflection

- �Faculty 

demonstration

- Role play

Multiple perspectives

Authentic activity

6 Delivering & self-

help training

Expressing emotions in conflict situations

Understanding of delivery, assertion training

Reflection

- Case analysis

- Role play

- Feedback 

Multiple perspectives

Expert performance

7 Applying 

communication 

skills

Finding my own changes

Applying communication in the clinical field

Reflection

- Small group 

- Individual exercise 

Multiple perspectives

Expert performance

Reflection

8 Establishing 

communication  

in life

Sharing impressions

Promoting communication related to clinical situations making UCC 

Closing

- Group discussion

- �Feedback and 

sharing

Collaboration

Authentic activity

Assessment

UCC=User created contents.



의 종류를 찾아보도록 하는 개인활동을 통하여 의사소통 걸림돌을 

찾는 훈련을 하였다. 그 후 소그룹 활동을 실시하여 1회기 때 과제를 

통해 임상상황에서 경험했던 의사소통 상황을 일방적, 쌍방적 의사

소통 기법을 적용한 역할극을 통해 의사소통 걸림돌을 찾아보도록 

유도하였다. 의사소통의 걸림돌을 찾았던 상황을 비교하기, 짐작하

기, 판단하기, 딴 생각하기, 언쟁하기로 분류하여 각각을 경험해 보

도록 하였다. 5회기는 ‘경청과 공감 기술 익히기’로 환자가 계속하여 

불만을 이야기하는 상황을 통해 임상현장에서 겪는 갈등상황에 대

한 해결방법을 찾고, 20분간 준비할 시간을 준 후 경청과 공감기술

을 적용한 role play를 2인 1조로 실시하였다. 또한 다른 팀의 role 

play 시연을 보고 자신의 의견, 추가하고 싶은 말, 공감 등 댓글을 달

고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6회기는 ‘자기 주장훈련’으

로 실습 중 실습학생의 손을 만져 보겠다는 환자,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환자 등 실습을 통해 임상현장에서 겪는 갈등을 구체적으로 목

록화하는 작업을 통해 동료학생과 갈등 해결방법을 찾도록 하였다. 

7~8회기는 환자의 언어, 비언어적 공격행동 등 실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상황을 토론 및 발표를 통해 해결방법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특

히 대상자가 습득한 의사소통을 적용하고 그러한 해결방법을 공유하

기 위해 UCC 영상을 만들도록 하였다. 이는 치료적 의사소통 기술

에만 국한하지 않고 간호대학생이 향후 간호사로서 자신이 의도한 

바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불합리한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을 함양하고 적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연구자는 필요시 이메일 및 

SNS 등을 이용하여 문제해결 단계별로 그룹 활동을 지원하였다. 학

생들은 1주간 그룹 활동을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UCC 주제를 선정

하고, 영상을 제작하여 8회기에 발표하였다. 다른 그룹의 UCC 발표

를 감상한 후 다른 그룹에게 하고 싶은 말(장점, 칭찬), 힘이 되는 말

들을 적도록 하였다. 이처럼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고 상호 피드백을 

통해 실천적 성찰기회와 평가의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프로그램 주제와 내용은 간호학과 교수 1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전문가 2인, 신규간호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 2인 총 5인의 

전문가에게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각 주제별로 4점 척도로 평가받은 

결과 모두 Content Validity Index (CVI) .80 이상을 얻어 프로그램

을 최종 확정하였다. 

2) 사전사후 조사 

사전조사는 각 대상자에게 프로그램 시작 1주일 전에 측정하였고, 
설문 응답시간은 약 25분 정도 소요되었다. 사후조사는 프로그램 종

료 1주일 후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사전조사와 동일한 내용으로 실시

하였다. Jeong과 Seo [29]는 의사소통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종료 직후 사후조사 하였고, Yoo 등[19]은 중재 10주 후에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의사소통은 자동적으로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증진되므로[19]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실습기간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종료 1주일 후에 사후조사를 실시하

였다. 설문조사는 대상자가 다니는 학교의 조용한 독립된 강의실에

서 실시되었다. 편향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보조자가 사전

사후 자료 수집을 하였다. 연구보조자가 각 군을 구별할 수 없도록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설문지는 모두 개별화된 ID만을 

부여하여 즉시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코드화하여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 연구보조자가 엑셀에 입력하였고, 잘못 입력

된 데이터가 있는지 연구자가 최종 확인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조

군은 설문조사 후 소정의 학용품을 사례로 제공하였다.

3) 실험처치

실험군은 매주 2회(화, 목), 매회 2시간 동안 총 8회기로 구성된 

본 프로그램을 C대학 강의실에서 참여하였으며, 본 연구자 2인이 직

접 진행하였다. 본 연구자는 대학에서 교육경력이 7년 이상인 전임

교원 2인으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정신간호학 및 정신간호실습 과

목을 교육하고 있다. 또한 G시 N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자기주장, 우
울중재 및 학교폭력 예방 등 다수의 집단상담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

한 경력이 있으며, 정신보건간호사 2급, 사회복지사 2급, 다문화 상

담사 및 임상심리사 자격증 등을 취득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수행 준

비를 위해 사전에 간호대학생 2학년 대상으로 의사소통능력 증진을 

위한 소그룹 기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 

프로그램 운영은 그룹 활동, 토의, 피드백, 역할극을 통한 시연 등

의 경험 중심의 학습 방식으로 학습자가 스스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집단의 크기는 6~7명 정도를 5개의 그룹으로 배

정하여 집단 내에서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

록 하였다. 매 회기마다 도입단계에서는 실천과제에 대해 조별로 발

표 시간을 가졌고, 전개에서는 각 회기의 목표와 주제내용으로 구성

된 교육 및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평가는 프로그램 

성과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활동에 대한 피드백으로 활용하였고, 
매 회기 성찰일지를 적도록 하였다. 각 회기의 워크시트가 포함된 교

육 자료는 프로그램 첫 회기 때 배부하여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동

기를 유발하도록 하였다. 

5. 연구 윤리 

본 연구는 H대학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1041223-

201511-HR-100-01)을 받았다. 연구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 기대되는 이점과 위험, 비밀보장 및 수집된 정보 관리에 대하

여 설명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무기명으

로 처리됨을 알렸다. 그리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서면으로 배

부하고 동의를 구하며 본 연구에 대한 참여 여부는 자의로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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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연구 참여를 원치 않을 경우 연구 도중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

회할 수 있고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음을 고지하였다. 연구 종료 

후 연구관련 자료는 2년간 보관되며 이후 소각 방법으로 폐기할 것

이다. 

6.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감성지능 및 대인 

의사소통능력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실

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은 χ2-test, Fisher exact test 및 inde-

pendent t-test로 검정하였다. 정규성 검정을 위하여 Shapiro-Wilk 

test를 실시한 결과 모든 변수가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프로그램의 효과는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

간호대학생을 위한 상황학습 기반 의사소통능력 향상 프로그램 

실시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성별, 연령, 학업성적, 학교생활 스트레

스 정도 및 부모양육 태도에 대한 동질성 검정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2. 연구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

실험군과 대조군의 중재 전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감성지능 및 대

인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동질성 검증을 한 결과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은 동질하였다(Table 2). 

3. 프로그램 효과 검증

1) 가설 1

‘상황학습 기반 의사소통능력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과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점수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지지되었

다. 실험군은 중재 후 의사소통 자기 효능감이 3.39점 증가하였으나 

대조군은 2.63점이 감소하여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2.62, p=.011) (Table 3).

2) 가설 2

‘상황학습 기반 의사소통능력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과 감성지능 점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실험

군은 중재 후 감성지능이 5.13점 증가하였으나 대조군은 변화가 없

어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66, p=.010) (Table 3). 

3) 가설 3

‘상황학습 기반 의사소통능력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과 대인 의사소통능력 점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지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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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omogeneity Test for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tudy Variables 	  (N=61)

Characteristics
Exp. (n=31) Cont. (n=30)

χ2 or t p
n (%) or M±SD n (%) or M±SD 

Gender Male 5 (16.1) 6 (20.0) 0.16 .749

Female 26 (83.9) 24 (80.0)

Age (yr) 22.35±1.14 22.87±1.78 -1.34 .184

Academic performance High 1 (3.2) 0 (0.0) >.999†

Moderate 26 (83.9) 25 (83.3)

Low 4 (12.9) 5 (16.7)

Stress level of college life High 0 (0.0) 1 (3.3) .803†

Moderate 2 (6.5) 2 (6.7)

Low 29 (93.5) 27 (90.0)

Attitude of parents Authoritarian 4 (12.9) 2 (6.7) .399†

Permissive 7 (22.6) 11 (36.7)

Authoritative 20 (64.5) 17 (56.7)

Self efficacy of communication 114.71±6.23 118.07±9.06 -1.69 .096

Emotional intelligence 57.19±6.28 58.30±4.66 -0.78 .439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145.58±9.37 149.50±7.80 -1.77 .082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M=Mean; SD=Standard deviation.
†Fisher’s exact test. 



었다. 실험군은 중재 후 대인 의사소통능력이 7.45점 증가하였으나 

대조군은 0.17점 증가하여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87, 
p=.006) (Table 3). 

논    의

본 연구의 결과 첫째, 상황학습 기반 의사소통능력 향상 프로그램

은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 이는 Jeong과 Seo 

[29]의 연구에서 의사소통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자기

효능감과 의사소통능력 점수를 향상시켰다고 한 것과 유사하였다. 

또한 Cho [4]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역량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임상상황을 체험할 수 있도록 사례를 활용한 교육이 학생들의 의사

소통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켰다고 하여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의사

소통 자기효능감은 Bandura [33]가 제안한 자기효능감에서 세분화

된 개념으로 의사소통이라는 맥락이 고려된 특수적 효능감이다. 특

히 자기효능감의 강화는 자신이 의사소통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

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신념 및 확신으로[10,12] 의사소통에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본 프로그램이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향상에 효과가 있었던 것은 2

회기부터 실습상황에서 부딪쳤던 의사소통 문제를 찾아보고 그 문

제 해결과정을 위해 실제 상황에 적용하여 활용 가능한 의사소통 기

술을 습득 및 개발하도록 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취업위주

의 학교생활과 임상실습 중 쉽게 좌절감을 느끼거나 어려움을 접하

고 있는 간호대학생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상황에 대해 다양한 관점 

및 정보를 탐색할 수 있었던 활동은 자신과 환경의 변화를 긍정적으

로 인지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 본 프로그램을 

실제 간호대학의 교과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의사소통 이론

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실제현장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구현하

는데 긍정적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둘째, 상황학습 기반 의사소통능력 향상 집단프로그램은 감성지

능 점수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Yoo 등[19]의 의사소

통 훈련 프로그램이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과 감성지능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고 한 것과 유사하였다.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동안 

인간관계의 경험이나 낯선 환경에서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의사소통 

기술이 미흡하고 이론과 실무의 격차 등으로 인하여 불안과 긴장을 

경험한다[7]. 이때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진실하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인 감성지능[14]이 높을수록 감정의 개입이 많은 임상실습 상황

에서 즉각적,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보다는 긍정적으로 임상실습에 

임할 수 있다[17]. 이러한 이유로 간호대학생의 자기의 감정을 이해

하고, 감성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상황학습 이론에 따르면 지식은 맥락 속에서 제공될 때 효과적으

로 학습될 수 있다[19,21]. 본 프로그램에서 2회기, 3회기를 통해 느

끼는 감정을 기쁨, 노여움, 분노 등을 포함하여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임상상황에 대해 탐색하게 하였다. 이러한 탐색의 시간을 통해 

5, 6회기에 의사소통 기술을 실전에 적용하여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지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일한 문제와 상황을 서로 다른 

주제에 따라 다양한 방향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여러 관점에서 바라

보게 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상황학습 이론에 

따르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통해 학습하도록 하는 전략

이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학습의 효과를 촉진시킨다.

셋째, 상황학습 기반 의사소통능력 향상 집단프로그램은 대인 의

사소통능력 점수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을 

능숙하게 잘하는 것은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향상될 수 있고, 체계

적인 연습과 학습을 통해 얻어지는 능력이므로 학생들이 의사소통 

훈련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5]. 

Shin과 Lee [34]의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 2학년을 대상으로 8주간 

의사소통 훈련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

계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하여 대인 의사소통능력은 

의사소통 훈련을 통하여 변화 및 성장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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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s of Communication Empowerment Program on Self Efficacy of Communication, Emotional Intelligence and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between Two Groups 	 (N=61) 

Variables Groups
Pretest Posttest Difference

t p
M±SD M±SD M±SD

Self efficacy of 

communication

Exp. 114.71±6.23 118.10±8.45 3.39±8.32 2.62 .011

Cont. 118.07±9.06 115.43±9.40 -2.63±9.64

Emotional intelligence Exp. 57.19±6.28 62.32±6.08 5.13±8.97 2.66 .010

Cont. 58.30±4.66 58.30±7.83 0.00±5.78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Exp. 145.58±9.37 153.03±11.90 7.45±12.53 2.87 .006

Cont. 149.50±7.80 149.67±10.56 0.17± 6.42

Exp.=Experimental group (n=31); Cont.=Control group (n=30); M=Mean; SD=Standard deviation.



의사소통은 단기간의 집중 훈련으로 함양될 수 있는 역량이 아니

므로[1,4]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 기술을 익혀 필요한 실제 상황에 표

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4~6회기에 상황중심 역할극[35]을 시도한 

것이 대인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집단 활동속에서 개인이 찾은 혹은 주어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토의하면서 이루어진 상호작용이 대인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에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Kesten [36]의 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

에게 강의만 적용한 집단보다 강의와 역할극을 함께 진행한 집단에

서 의사소통능력이 보다 향상되었으며, Park [37]의 연구에서도 역

할극을 활용할 경우에 대상자를 마주하는데 있어 자신감과 대인 의

사소통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

였다. 또한 8회기의 UCC 제작을 위하여 그룹으로 작업을 하는 동안 

구성원과 대화와 협력을 통해 친밀감을 조성하거나 여러 가지 의견

을 교환하게 하였다. 이러한 작업과정과 발표는 구성원끼리 피드백

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대인 의사소통능

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종합해보면,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

영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론중심의 강의방식에서 벗어나 간호대학

생이 실제적으로 의사소통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20] 재편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최근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은 간호현

장에서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어, 정규 간호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가 반드시 갖추어야할 핵심역량의 하나로 요구되고 있다[8].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가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받

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므로 본 프로그램이 간호 교육과정에서 

활용되어 간호대학생이 임상 실무현장에서 부딪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실험군과 대조군을 무작위로 할당하지 

못해 연구 설계에 한계가 있다. 둘째, 개인마다 학습동기, 학업능력 

및 학습자가 선호하는 학습방법 등에 차이가 있으나 학습과 학습관

련 특성에 대한 동질성을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주의

가 필요하다. 셋째, 선행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상황학습 

이론을 적용한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연구 설계의 기반이 될 수 있

는 개념적 기틀 구성이 미흡하며, 본 이론의 주요 개념이 어떠한 기

전에 의해 프로그램 효과에 영향을 주었는지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

다. 넷째, 일개 도시에 소재한 간호대학 3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

였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섯째, 
상황학습 기반 의사소통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향상된 변인들

이 임상 실무현장에서 임상수행 과정에 적용되는지 그 효과를 확인

하는 추후 검사가 실시되지 않았으므로 평가의 한계가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위한 상황학습 기반 의사소통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한 결과, 대상자의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감정지능 및 대인 의사소통능력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을 확인하였

다. 본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교과목을 확대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어 궁극적으로는 실제 임상 실무현

장에서 치료적 의사소통을 구현할 수 있는 유능한 간호사를 양성하

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준비된 미래의 간호사를 배출함

으로써 대상자뿐 아니라 동료, 타부서와의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 대

상자의 건강증진과 교육에 이바지하며, 간호현장의 다양한 분야에

서 실무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이론의 주요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이 이론의 주요 개념을 모두 포함하여 검증

할 수 있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상황학습 이론에 초점을 두

고 다른 교수법을 제공한 비교군을 두어 그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

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감성지능, 
대인 의사소통능력 같은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규명한 선행연구가 없

으므로 각 변인의 관계를 구조화하는 도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를 장기

적으로 추적하는 종단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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